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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examining the religious ideas implied by Jeungsan's Great 
Works of the Reordering of Universe, we find special ideas which cannot be 
found in any other religions, and these ideas are presented in diverse ways. 
Most of all, the representative idea is that of human nobility; a distinctive idea 
which makes Daesoonjinrihoe different from other religions. Thu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en was Human Nobility concretely 
realized? What kind of organic relationship does human nobility have between 
the divine world and the world of humanity? In light of the forthcoming Era of 
Human Nobility, what are some concrete images which can be drawn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alms of heaven and humanity wherein preordinations 
are plotted in heaven and then carried out by humankind? Prior to formulating 
my own sense of the subject matter, I consulted 43 previous discussions and 
dissertations and arranged them chronologically so as to examine their correlation. 
From these sources and my own insights, I was able to gain a sense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era of human nobility and its tenor.

I have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in previous research on the uniqueness 
and distinctness of human nobility: ①The conceptual undertones 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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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ility have not been adequately gleaned. ②There do not seem to be any 
dissertations which examine the way in which human nobility is connected with 
the doctrines of the creative conjunction between yin and yang, the harmonious 
union of divine beings and human beings, and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mutual beneficence. ③In most dissertations, not only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ra of Human Nobility regarded as concurrent with the start of the 50,000 years 
of earthly paradise in the Later World, but also the point of division between the 
former world and the later world is widely disputed. ④In-depth and fully realized 
studies dealing with the subject of human nobility are not easily found. ⑤There 
is little sense of progression in the research on human nobility because scholars 
are not sufficiently engage with one another to achieve common consensus.

Therefore, in this dissertation, I have provided answers to the problems I discovered 
in previous research. I have developed my own tenor as follows: ①By giving priority 
to the Jeongyeong, I have closely investigated the period which divides the Former 
World and the Later World. Then, I produced a chronological timeline to demonstrate 
the progression: the Former World → the Era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 the 
Later World. This aids in the comprehension of human nobility. ②The Era of Human 
Nobility was preceeded by the opening of the Era of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of 
human world which began in 1901. Human nobility is stipulated as a regulatory system 
for the universe set in motion by the opening the Era of Resolution of Grievances. ③
While synthetically examining the aspects of transition which enable the Ear of Human 
Nobility to be realized, the period to be studied is stipulated as beginning from 1901 
and ending at the start of the Later World. The subjects are defined as the flowing 
from Jeungsan, the first leader of human nobility, to the noble individuals empowered 
by Dao and the noble populace. In the Era of Human Nobility, studying the transition 
process by which human nobility is realized requires delving into the resolution of 
grievances. Although this method is essential to understanding Daesoon ideas, in 
actuality it does not hinge upon speculative exegetical theorizing but instead it was 
gained through eisegetical rigor.

Key words: Human Nobility, Human Nobility Epoch, the Era of Resolution 
of Grievances, The Era of Divine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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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는 글

강증산이 신축(1901)년부터 기유(1909)년까지 행하신 종교 활동은 

인류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증산의 종교 활동을 천지공사라고 하며, 이 천지공사에 담

겨있는 핵심사상을 도주 조정산은 을축(1925)년에 ‘음양합덕ㆍ신인조

화ㆍ해원상생ㆍ도통진경’을 표명하였다.1)

증산의 천지공사에 내포된 종교사상을 살펴보면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

인 사상이 바로 ‘인존(人尊)’사상이고, 타종교와 차별화되는 대순진리

회의 고유사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존의 ‘인존’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천지공사의 인존을 이해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될 점은 ①인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②인존시대에 신명계와 인간

계 사이에서 유기적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③지금 시대가 인존시

1) 전경 13판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운 2장 3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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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전개되는 시대라면 그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인존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논지를 전개하기 전에 기존의 선행된 담론 및 논문 등 43편을 검색

하고, 43편의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자료를 시간 순으로 

나열 정리하고, 인존에 관한 시작시기와 인존에 대한 논지를 요약 정

리해 보았다. 그리고 논지에서 ‘인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어떻

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인존’이란 용어는 1923년 이성영이 발

간한 보광 창간호 <답객난(答客難)>에서 처음 발견할 수가 있었다. 

경전 상에서는 이상호가 1926년 편집한 증산천사공사기에서는 발견

되지 않고 1929년 편집한 대순전경 초판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인존

에 대한 문헌적 첫 담론에서 볼 때, 1923년 이전부터 증산을 신앙하는 

신도들 사이에서 인존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존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기 위하여 보광 창간호에서의 ‘인존’에 

대한 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2016년 발간한 대순사상논총 26집 게

재된 김대현의 논문까지 총 30명, 43편의 논문을 찾아 조사해보았다. 

43편의 글은 인존에 대한 담론(1편), 인존을 주제어로 한 논문(13편), 

인존을 소 목차의 주제어로 한 논문(29편)들이다. 이들의 글을 면밀히 

조사, 분석, 정리하여 보니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①인존이란 용어

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은 볼 수 있었지만, 인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때 인존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를 이끌어 

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인존을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ㆍ

도통진경’ 즉 천지공사와 관련시켜 검토한 논문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인존의 구현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논문을 찾아보니 그것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대다수 논문은 인존의 구현 시기를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시점에 

대한 관점도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④인존이 구현되어 적용되는 대상

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찾기가 어려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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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논문은 인존을 후천의 도통군자로 보는 견해도 많이 발견되

었다. ⑤1923년부터 2016년까지 30여 명의 학자가 담론하였지만, 인

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 간에 연계성도 잘 발견되지 않고, 

인존 연구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도 쉽지가 않았다.

인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

는 선천과 후천의 시대적 구분을 다르게 이해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전경을 중심으로 선천과 후천에 대한 시대적 

구분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인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시대분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선행논문의 대다수 논문

들은 인존의 구현 시기를 ‘개벽 후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분류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

지만 만약에 인존의 구현 시작 시점이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 시작 시

기가 주는 의미는 크게 부각되고, 인존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가 있

기 때문이다. ②논문 43편이 규정한 인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찾고 또 그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아울러 인존에 대

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③논문 43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인존이 인세에 구현되어 펼쳐지는 인존시대의 양상에 대해 논의

를 하고자 한다.

논의의 이유는 ‘인존’의 의미와 ‘인존시대’를 해석하기 위한 구절인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 및 ‘신봉어인(神封於人)’에 대

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존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

지 논의를 통하여 인존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이 논문

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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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존의 이해를 위한 시대 분류

일 년을 춘하추동의 사계절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일 년에 

담겨 있는 변화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강증산의 종교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볼 때 우리들은 증산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같이 명확하게 그 시대를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증산의 사상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증산의 종교 활동에 

대한 시대적 구분을 여러 사람이 논설을 하였지만, 대다수 학자들은 

선천과 후천으로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천과 후천의 구분점

에 대한 견해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보광 창간호 ｢답객

난｣에서 “천지공사의 종결이전을 선천이라하고, 그 이후를 후천이라 

함니다. 선천은 천존지존의 세계라 하고, 후천은 인존의 세계라 함니

다.”2)라고 하는 말에서 선천과 후천의 구분점을 증산이 천지공사를 

종필한 기유(1909)년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이경

원은 ‘대순신앙에서 상제의 천지공사 시기(1901~1909)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은 선천이 되고, 그 이후는 후천이 된다’3)는 견해를 밝

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증산의 종교 활동에 대한 시대 

분류를 함에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하는 2분법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담론으로 송하명은 2016년 ‘대순사상적 

관점에서는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시기를 기점으로 선천시대와 후천시

대로 구분하기도 하며 지금은 그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

고 설명하면서 즉 신미(1871)년을 구분점으로 하는 선천과 후천의 또 

다른 분류를 제시하기도 한다.4) 하지만 이 분류는 구천대원조화주신

2) 이성영, 보광 창간호 (서울: 보광사, 1923), p.29.

3)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ㆍ후천론의 특질: 대순신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 (2001),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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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세에 강세하였다는 기념사적인 큰 사건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우주의 대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고, 증산의 사상을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증산을 중심으로 하여 앞에서 제시된 3가지 분류 안은 증산의 종교 

활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류법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러

한 분류법은 증산의 선천과 후천에 대한 설명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

이 나타난다. 그래서 차선근은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 

신종교연구 제29집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이란 논문을 통

해서 3단계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차선근은 “증산의 시대 구분은 선

천과 후천,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선천과 후천 사이에 비교적 짧

은 시간대인 과도기를 더 추가하여야 증산의 시대구분을 제대로 설명

할 수가 있다. 과도기는 해원시대 해원기(解冤期), 병겁이 닥치는 병겁

기(病劫期), 세상의 점진적인 변화 끝에 급작스럽게 펼쳐지는 대변혁

기인 개벽기(開闢期)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선천과 후천이라

는 이분법적인 시대 구분을 탈피하였다.5) 즉 천지공사의 시작 시기를 

선천의 구분점으로 보고 ‘선천→ 과도기→후천’이라는 3단계 분류법

을 제시하였다. 논자도 비슷한 견해로써 1990년 2월 2일 대진고등학

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료집에서 대순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선천(抱冤)시대→해원의 시대→후천(相生)의 시대’

라는 3단계 분류법을 제시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철저하게 인존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오직 전경에 있는 용어만을 사용한 분류법을 제시하고, 그 

용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전경을 근거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강증산을 중심으로 한 시대분류에 있어서 선천과 후천은 기본적인 

4) 송하명, ｢사람이 명당인 인존시대｣, 대순회보 181 (2016), p.82.

5)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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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분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선행 작업으로 선천과 후천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

고자 한다. 전경에서 후천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총 구절은 27개 구

절이 있다. 강증산이 말한 26개 구절이 있고, 조정산이 말한 1개 구절 

및 그와 관련된 구절 2개를 포함하여 3개가 있다. 그 중에서 후천에 

대한 개념 규정이 가능한 20개 구절을 <표1>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1> 후천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전경구절

<표1>을 근거로 하여 후천에 대한 시대를 규정해보면 현재가 후천

을 묘사하는 정황이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후천이라 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전경에서 언급하는 후천에 

대한 시대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작 시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

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

번호 관련 구절 관련 내용 비고

1 행록1-37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

강증산이 말한 

후천 관련 구절

2 공사1-02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3 공사1-03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4 공사2-16 후천 음양 도수…정음 정양의 도수니

5 공사2-17 후천 五만 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6 공사3-08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

7 교법2-55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

8 교법2-58 후천에는…두 계급이 있으리라

9 교법3-41 후천에서는…땅을 석 자 세 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10 권지1-21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 

11 예시 06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12 예시 09 후천 선경을 열어 놓으시고 

13 예시 17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14 예시 45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15 예시 77 후천에는 백오 염주니라

16 예시 80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17 예시 81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18 교운2-11 개벽 후 후천 오만 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조정산이 말한 

후천 관련 구절
19 교운2-33 淸華五萬年龍華仙境(청화오만년용화선경)

20 교운2-41 無量極樂五萬年淸華之世(무량극락오만년청화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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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점을 제시하기 전에 후천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미래의 어느 시기로 규정한다. 

선천과 후천이란 2분법에 근거하여 증산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면,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라는 말과 “지금

은 해원시대니라”는 말이 상충되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6) 따라서 후

천이 시작되는 미래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2분

법은 대순사상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분류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자는 2분법적 분류법을 탈피하여 분류의 단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선천 우주 운행의 법이 종결되고 우주의 새로운 운행법이 시

행되는 시점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선천 운행법이 종결되는 

시점과 후천이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것이다. 이 간

격은 선천의 법이 적용되어 운행된 시간과 후천오만년이란 시간과 비

교해볼 때 비록 아주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우주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그 변화의 크기와 중요성은 그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비록 짧지만, 근거를 가지고 그 시대를 

잘 세분할수록 대순사상에 대한 깊이도 더해질 것이다.

선천 우주운행법이 새로운 우주법으로 변환되는 시점을 찾기 위해

서 전경에서 선천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니 총 17개 구절이 등장한

다. 17개 구절 중에서 선천시대의 개념 규정에 도움이 되는 구절 16

개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2> 선천시대를 규정하는 데 필요한 전경 구절

6) 전경, 공사 1장 3절 및 교법 1장 9절.

번호 관련 구절 관련 내용

1 행록1-37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

2 공사1-02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3 공사1-03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
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
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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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에서는 선천개벽 이후의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는 구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먼저 <표2>를 통한 정황만으로 설

명해보고자 한다. 공사 1장 3절에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

극에 지배되어 세상은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가득 채웠으니 천

지가 상도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

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그 구분점을 어느 정도 추론해 낼 수가 있다. 

여기서 선천은 상극이 지배하는 우주원리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

구상에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는 당연히 상극의 심화 현상이 자연히 

양성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싸움이 집안의 싸움으

로, 집안의 싸움이 지역의 싸움으로, 지역의 싸움이 국가나 민족의 싸

움으로, 더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편승하여 국가나 민족의 싸움이 동

서양 대륙 간의 분쟁으로 번져가는 것이다.7) 즉 역사의 추이에 따라 

지구의 대세적 흐름을 볼 때, 대립 양상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며 양

자 간의 원한의 깊이도 더 깊어질 것이다.

7) 같은 책, 교법 2장 33절, “현하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아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후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나니라.”

4 공사2-17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5 공사2-20 선천에서 삼상(三相)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6 교법1-62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7 교법1-63 선천에는 눈이 어두워서 돈이 불의한 사람을 따랐으나 

8 교법2-55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9 교법3-34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10 교법3-35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

11 권지1-21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12 예시 06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선천에서의 상극

13 예시 08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14 예시 13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
서 난국을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15 예시 77 선천에는 백팔 염주였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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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극의 심화가 증대되는 현상을 고쳐서 좋은 세상을 맞이하

려면, 반드시 상극이 심화되는 천지운행을 멈추는 동시에 상극의 양상

이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시키는 전환의 작용자 즉 권능자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전환의 작용자가 천지운행법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때가 바로 선천의 종결점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며 또 천지운행법칙이 

변환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산이 전환자로서의 역할과 관

련된 전경 구절을 찾아 <표3>으로 정리해 보았다.

<표3> 전환자(개벽장)로서의 전경 구절

<표3>의 행록 2장 12절, 교운 2장 21절과 공사 1장 1절의 근거에 

따르면 강증산은 신축(1901)년 봄 천지공사를 시작으로 우주운행법칙

을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며 천지대세를 전환시키는 개벽장의 역할을 수

행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선천개벽 이후부터 천지

공사를 시작하는 신축(1901)년까지를 선천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신축

(1901)년부터 후천오만년이 시작하는 시기까지의 간격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적절한 용어를 전경에서 찾

아보았다.

번호 관련 구절 관련 내용

1
행록2-12

신축년…대원사(大院寺)에…七월 五일에 오룡허풍(五龍噓風)에 천
지대도(天地大道)를 열으시고…

교운2-21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신유(1921)년 七월 칠석날이라…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2 공사1-01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
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상제께서 대원사
에서의 공부를 마치신 신축(辛丑)년 겨울에…천지공사를 시작하셨
도다.

3

공사1-02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권지1-21

예시 06

4

권지1-04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 알리오

공사1-07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예시 10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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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신축(1901)년부터 후천이 시작하기까지의 시대종류 검색표

<표4>에서 보이는 4종류의 용어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어 가

는 중간과정의 용어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4가지 시대 종

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①‘개벽시대(開闢時代)’라는 용어에서 ‘개벽’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

는 원래의 뜻은 ‘새로운 시대’ 즉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축(1901)년의 천지공사도 ‘대개벽’이고, 후천 

오만년이 열리는 미래의 그 날도 ‘대개벽’이다. 그러면 ‘이 두 대개벽

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어느 개벽을 상대적으로 더 큰 개벽으

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전경에서 “지금은 신명시대이니라”,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이니라”

라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신축(1901)년의 천지공사 시작은 신명계에서 

볼 때 천지신명 모두가 천지변화의 도수를 인지하기 때문에 신명계의 

대개벽으로 볼 수 있고, 미래에 다가오는 후천오만년은 인간계에서 인

간들이 모두 인지하는 세상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간계의 대개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개벽시대’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표현

번호 시대종류 유사 용어 관련내용 관련구절

1 개벽시대
개벽시대 개벽시대를 당하여 행록4-47

천지개벽시대 천지개벽시대에 공사2-25

2 해원시대
해원시대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공사1-32

지금은 해원시대이니라 교법1-9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교운1-32, 교법3-15, 
예시 74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교법1-67, 교법2-14

때는 해원시대이므로 교법2-20

신명 해원시대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교운1-20

3 신명시대 없음 지금은 신명시대니 교법3-5

4 인존시대 없음 이제는 인존시대라 교법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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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적절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개벽시

대를 맞이하여 어떤 원리로 변환하여 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표현으로써 

그 상징성은 약하다. 그리고 어느 개벽을 더 큰 개벽으로 보는가에 대

한 질문은 천지신명들 입장에서 보면 신축(1901)년 개벽을 더 큰 개벽

으로 볼 것이고,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오는 그 날을 더 큰 개

벽으로 볼 것이다. 

②‘해원시대(解冤時代)’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도기

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어로 선택됨에 많은 학자들은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축(1901)년부터 시작

하여 그 이후 시간은 ①신축(1901)년부터 기유(1909)년까지의 천지

공사 기간, ②기유(1909)년부터 후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③후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후 오만년까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눈 기간에서 세 번째 기간도 해원시대로 볼 

수가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천오만년도 해원시대, 신명시

대, 인존시대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논의

는 차후 논문에서 언급할 문제이고 논지의 초점은 천지공사를 시작하

는 시점부터 후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경에 있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가에 있다. 즉 후천오만

년 시대가 해원시대의 연장선에 있다하더라도 두 번째 시기를 해원시

대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후천오만년은 후천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선천에서 만들어진 후천지향적 원(利他的 冤)을 풀어가는 해

원의 시대라면 두 번째 기간은 선천 상극 시대에 그 욕망을 풀지 못

하고 원이 맺힌 신명들이 선천지향적 원(利己的 冤)을 풀어가는 해원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시기의 해원에서 그 원의 성질이 완전

히 다르기 때문에 후천은 이상사회로 특화가 가능하고 논의의 초점에

서 제외가 가능하기에 때문에 ‘선천지향적 해원시대’에서 ‘선천지향적’

을 생략한 ‘해원시대’로 규정하는 것도 천지공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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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용어 사용에 부합된다.

여기서 두 번째의 시기를 해원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경
예시 74절에 보인 바와 같이 경술(1910)년 한일합방은 일본의 원을 풀

어 주는 역사적인 극명한 사실8)이므로 해원시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기인 신축(1901)년부터 기유(1909)년까지의 

천지공사 기간을 해원시대로 규정할 수가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인식 가능한 인간계 사회 현상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전경에서는 그 

근거를 볼 수가 있다. 그 근거로 증산이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이니라’

라고 한 내용과 증산의 ‘명부공사’9)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천지공사 

기간을 ‘해원시대’에 포함시켜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 논문

은 신축(1901)년부터 후천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를 대순사상을 이해하

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원시대로 규정한다.

셋째, ‘신명시대(神明時代)’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이 용어도 그 적

용 시기는 ‘해원시대’와 동일하다. ‘신명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선천에

서 신명들이 소극적10)으로 인간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다가 증산의 

천지공사로 인하여 신명들이 능동적으로 인간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

로 하여 나가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시대’는 

‘모사재천(謀事在天)’11)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시대분

8) 같은 책, 예시 74절, “또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
하고 도리어 세 가지의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오. 둘째는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
오. 셋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
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
니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셋째로는 고한 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
이 되어 민무 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 

9) 같은 책, 공사 1장 7절,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명숙으로, 청국명
부(淸國冥府)를 김일부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

   같은 책, 공사 3장 2절, “상제께서 사명기(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
을 풀어주셨도다.”

10)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인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에서 그 의미를 엿볼 수
가 있다.

11) 전경, 교법 3장 35절,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
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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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벽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에 비해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신명’이란 용어

는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신명시대’는 ‘해

원시대’에 비해 대순사상을 상징하는 데 그 고유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마지막으로 ‘인존시대(人尊時代)’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먼저 

‘인존시대’가 적용되는 시기는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전경 교법 

2장 56절의 “이제는 인존시대라”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여 앞의 ‘해원

시대’와 ‘신명시대’와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논지를 앞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인존시대를 대순사상의 이해를 위한 시대분류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차별성은 매우 높지만 그 함의되어 있는 뜻이 깊어 변화에 

대한 의미 전달력이 약하다. 따라서 분류법의 단순화를 위해 하나의 

용어를 선택한다면 ‘해원시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인존시대’는 종지와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에서만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인존시대와 해원시대의 관계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12)라는 말을 연

구 주제로 삼아 담론 및 연구한 집필자 30명과 그와 관련된 글 43편

을 찾아보았다. 아래 <표5>는 담론 및 연구자 30명이 ‘인존’에 관한 

논지를 모아서 시간 순으로 나열 및 요약정리를 하여 보았다.

12)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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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인존의 시작 시기

번호 연도 논자 인존에 대한 논지 시작시기

1 1923
보광
창간호

人尊은 인류의 吉凶禍福이 모다 자기의 所召에 잇
다하야

1909년

2 1975 이항녕
｢사람이 神을 부린다｣고 했으니…이것은 인존사상
의 극치

3 1975 신순갑 인존사상은 인간존중의 홍익이념이다 후천시작

4 1983 조영배
인존은 천지신명보다 존귀하며 모든 것을 부릴 수 
있다.

5 1983 이일청 인간은 우주와 함께 하는 지존의 존재 후천시작

6 1984 안종운 인존은 우주 섭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 후천시작

7 1990 박팽련
地上仙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인존시대

후천시작

8 1990 엄유섭 ‘신명이 인간의 수종을 든다’ 이것이 인존사상이다. 

9 1991 배종호
인존사상은 홍익인간 할 것을 목적…증산은 모사
의 주인이요. 

10 1993 박춘균 ｢인존｣의 인간상은 곧 道德君子라고 후천시작

11 1995 김탁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극적으로 발현되는 시대를 
‘인존시대’

후천시작

12 1996 김정태 일곱 번째 박팽련의 논리를 답습 후천시작

13 1996 윤재근 인존의 인간상이 도덕군자, 진인, 신인 후천시작

14 1997 고남식
인존시대의 도래는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일이 수반 
후천세계의 구현은 인존의 세상을 구체화.

후천시작

15 1997 조태룡
신명을 사람에게 봉하는 ‘신봉어인’의 시대가 도래
함을 추론

후천시작

16 1997 정대진
인존은 신인합본의 경지이며 도통이다.(1997)
인존시대는 후천선경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2002)

후천시작

17 1998 배규한 후천선경세계는…인존시대이다. 후천시작

18 2001 김석한
인존은 후천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위상을 가
리키는 말

후천시작

19 2002 윤기봉 인존의 인간상은 도덕군자 후천시작

20 2002 주현철
인존, 도통군자, 지상신선은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후천시작

21 2005 이경원

인존적 인간상에 두고 있을 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러한 본질의 자기실현 또는 자기완성을 궁극 목
적으로 한다. 
이 궁극적 목적을 도통이라 한다

후천시작

22 2005 이재호
인존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인간의 
위상

후천시작

23 2007 황선명 인존의 시대의 후천선경에 후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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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3)에서 인존에 대한 견해를 분석 정리를 해 보니 크게 4종류

13) <표5>에 대한 논자30명(번호순)에 논문31편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보광
창간호 (서울: 보광사, 1923), p.29 ②이항녕, ｢동학사상과 증산사상｣, 증산사상연구 
1 (1975), pp.12-13 ③신순갑, ｢개국이념과 증산의 인존사상｣, 증산사상연구 2 
(1975), p.165 ④조영배, ｢대순사상을 말한다-인존사상｣, 대순회보 1 (1983), p.6 
⑤이일청, ｢인존사상의 철학적 고찰｣, 증산사상연구 9 (1983), p.277 ⑥안종운,  ｢인존철학으로 본 대순사상｣, 대순회보 2 (1984), p.7 ⑦박팽련, ｢인존공사에 관
한 일고찰–인존의 조건을 중심으로｣, 대순회보 16 (1990), p.7 ⑧엄유섭, ｢증산선
생의 근본사상｣, 월간천지공사 22 (1990), p.22 ⑨배종호, ｢한국사상사의 맥락에
서 본 증산사상｣, 월간천지공사 31 (1991), p.17 ⑩박춘균,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존 일고찰｣, 대순회보 35 (1993), p.4 ⑪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5) ⑫김정태, ｢인존사상 일고찰｣, 대순회보 48 
(1996), p.3 ⑬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 2-1 (1996), 
p.116 ⑭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신인조화: 성사재인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 (1997), p.465 ⑮조태룡, ｢신인조화의 관점에서 본 수도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3 (1997), ⑯정대진, ｢신인조화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3 (1997), p.18; 정대진,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5 (2002), p.13 ⑰배규한, ｢대순사상의 도통진경과 이상세계에 대한 현대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p.444 ⑱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5 
(2001), p.131 ⑲윤기봉, ｢지상신선실현의 의미와 도덕적 완성에 관한 일고｣, 대
순사상논총 14 (2002), p.138 ⑳주현철, ｢세계개벽의 사상적 특성과 의의｣, 대순
사상논총 15 (2002), p.320 ㉑이경원,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인존론을 중심으
로｣, 신종교연구 12 (2005), p.317 ㉒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 13 (2005), pp.101-102 ㉓황선명, ｢한국 종교사에 있어서 대순진리 
종교사상의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p.240 ㉔유재갑, ｢신인조화 사상
의 의미와 실천적 함의｣,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8), p.168 ㉕양무목, ｢음양합
덕의 현대적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2, (2008), p.49 ㉖김승남, ｢대순사상의 해
원과 인존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14, ㉗조창섭, ｢성의 
바른 이해와 교육적 지평｣,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p.205 ㉘김항제, ｢대순

24 2008 유재갑
인존은 인간이 신명위에 위치하며 모든 신명을 통
제 관장

후천시작

25 2008 양무목 인존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 이를 도통이라 한다. 후천시작

26 2010 김승남
새로운 인간상은 도덕군자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인존

후천시작

27 2011 조창섭
인간의 가치가 최고도에 도달하게 되며, 이런 상태
가 되면 인간이 귀한 존재가 되는 인존의 경지

후천시작

28 2014 김항제
인성의 원시반본을 인존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인존의 개념에 해당하는 인간의 신명화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도통이 되는 것이다.

후천시작

29 2016 송하명
후천세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인존시대
현재가 지존시대에서 인존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후천이전

30 2016 김대현
인존은…신적 존재의 참모습이 실현된다, 
신적 인식이 발현된다.

후천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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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가 있었다. 

①보광 창간호 <답객난>에서 “인존(人尊)은 인류의 길흉화복(吉

凶禍福)이 모다 자기의 소소(所召)에 잇다하야”라는 말은 ‘인류의 길

흉화복은 자기가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

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

(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14)와 그 의미를 같이하고 있다. 즉 

과거ㆍ현재ㆍ미래라는 시간과 관계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천지와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답객난>의 

인존에 대한 해석은 증산의 ‘인존시대’에 대한 고유성을 보인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존의 시작시기를 기유(1909)년으로 보고 

있는 점은 다른 대다수 연구자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②신순갑과 배종호가 ‘인존’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구현으로 보

는 견해는 인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특성을 부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 뜻

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계성에서 볼 때 군주와 백성 간의 정치

철학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므로15) 신명계와 인간계에 대한 관계성으

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인간 대 인

간의 관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상은 인류 역사에서 많이 대두된 사상이다. 따라서 

역사 이래로 세계의 다양한 사상과 차별화되는 대순의 고유한 인존사

상과는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26명의 학자들은 모두 인존이 구현되는 시작 시기와 후천이 시작

사상과 아나키즘의 이상사회 이념에 대한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p.282 ㉙송하명, ｢사람이 명당인 인존시대｣, 대순회보 181 (2016), pp.81-82 ㉚
김대현,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 주체에 관한 연구-인존 개념을 중심으로｣, 대순사
상논총 26 (2016), p.113. 

14) 전경, 교법 3장 29절.

15) 정영훈 외 6명, 홍익인간 이념 연구 (서울: 정인사, 1999), p.12, “홍익인간의 
이념은 말하자면 국가와 정치는 인간-백성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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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작시기를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인존이란 천지운행

도수가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견해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도

통군자와 같은 소수 그룹에만 적용되는 인존과 후천의 삶을 살아가는 

창생군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존으로 나누어짐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26명의 논자들 중 거의 대다수가 인존을 ‘도통군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견해가 틀렸다

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존에 담겨 있는 깊은 함의를 밝히지 못하고 

너무 인존이란 용어의 미학(美學)적인 어휘력만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

다. 그 이유는 26명의 논자들이 증산의 “이제는 인존시대라”라는 말에

서 ‘이제’를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후천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

기 때문이다. 문제는 논자 어느 누구도 ‘이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제’에 대한 시기적 해석이 증산의 천지공사 시기로 소

급되어 적용된다면 ‘인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달리해야 할 것이다.

④송하명은 인존의 시작 시기에 대한 논지에서 인존의 시대가 지금 

시대에 구현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소급 시기에 대해서

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인존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시스템

적 역할에 대한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 

 <표5>의 분석에 따르면 1923년부터 2016년까지 인존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지만, 논문 간에 비교 검토도 없었고 인존의 이해의 

깊이에 대한 점진적인 진보를 가져 왔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인존이 적용되는 시작 시점을 어느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

는가와 ‘인존시대’가 ‘개벽시대ㆍ해원시대ㆍ신명시대’와 어떤 유기적 관

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증산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라고 한 

말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하늘과 

땅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존과 지존을 하늘과 더불

어 같이하고 있는 신명의 존귀함과 땅과 더불어 같이하고 있는 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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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귀함으로 이해하여 다시 풀어보면 ‘하늘 신명의 존귀함과 땅 신

명의 존귀함보다 인간의 존귀함이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이제까지 인간보다 더 존귀했던 천지신명이 그동안 우

주운행 도수를 담당하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천지신명보다 더 존귀해

진 인간이 천지운행도수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강증산의 천지공사는 천지신명보다 인간이 더 존귀함을 보여

주는 실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인존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천

대원조화주신’인 강증산이 신명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최고신(最高神)

이었지만, 인세에 강세하였을 때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인간 증산이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하여 신명계의 신명들을 

개편16)하는 공사를 본 이 종교 활동은 인간이 천지신명보다 더 존귀

함을 보이는 실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

면 신축(1901)년 봄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천지신명을 심판한 일17)은 

인존시대의 시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인존시대의 첫 

주자가 증산 본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운행법칙의 모든 변화가 

16) 전경, 공사 1장 7절, “상제께서 형렬에게 ｢조선명부(朝鮮冥府)를 전명숙으로, 청국명
부(淸國冥府)를 김일부로, 일본명부(日本冥府)를 최수운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이제 최수운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을 불교
(佛敎)의 종장으로, 주회암을 유교(儒敎)의 종장으로, 이마두를 서도(西道)의 종장으로 
각각 세우노라.”

17) 박용철,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나타난 종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68 (2007), p.98, “전경은 강성상제를 인세에 강세하기 전에도, 인세에 계실 때에
도, 화천 하신 후에도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유일한 분’, 즉 삼계대권을 주
재할 권능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증산천사공사기 및 대
순전경에 나타난 대원사의 공부동기와 비교해볼 때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내용은 도주께서 신유(1921)년에 대원사에서 100일 공부를 마친 칠월칠석날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전경은 신축년 초가 삼계대권을 주재할 권능을 갖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삼계대권을 주재할 권능은 당연히 가지고 계셨고, 그 권능을 가
지고 선천의 우주 운행을 맡았던 신명과 선천 세상에 관련된 모든 신명을 불러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심판하는 시간을 49일 동안 가졌다는 것이다. 즉 천지신명을 
심판하여 그 신명들의 역할과 위치를 새로 조정하면 우주의 질서와 운행이 바뀌게 
되므로 당연히 새로운 천지대도가 펼쳐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성상제께서 음양
둔(陰陽遁)을 시작한 것이며, 또 삼이화(三離火)를 용사하신 것이다. 이러한 강성상
제의 대원사 공부를 통찰한 도전께서는 1974년에 전경을 감수(監修)하시면서 ‘오
룡허풍(五龍噓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대각(大覺)’하신 것이 아니라 ‘오룡허풍에 
천지대도를 열었다’고 기록하셨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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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치에도 부합된다.18) 당

연히 도주 조정산, 도전 박우당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소인은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만, 대인은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하물며 인간 상제인 증산은 당연히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존시대의 구현 시작 시기는 증산이 ‘이제’라고 

종도들에게 선포한 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에 천지운행법칙에 적용되어 

운행되고 있었으리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존의 실제적

인 구현 시작 시기는 신축(1901)년 봄 대원사에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공부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상제의 위격을 가진 증산을 제

외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인존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답을 찾기 전에 선행 논문에서 인존을 도통군자와 동일하게 보는 견

해를 먼저 논하고자 한다. 도통은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 즉 천

지와 하나가 되어 천지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19). 

따라서 인존을 도통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인존은 도통에 대한 표현만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존이란 용어의 미학적 어휘

력만 부각되지 인존에 담겨 있는 함의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즉 도통

을 하면 자연히 천지신명은 그를 받들고 그의 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굳

이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20)이라는 선언이 필요하지

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인존시대’가 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유례가 없는 차별화된 고유한 사상인가를 밝히려면 신명과 인간

18) 전경, 행록 5장 16절, “상제께서 고래의 사제지간의 예를 폐지하시고 종도들에
게 평좌와 흡연을 허락하셨도다.” 

    같은 책, 공사 1장 32절,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
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
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
하셨도다.”

19)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p.9,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 관통하면…”

20) 전경, 교법 3장 3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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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명과 인간관

계에서 인간이 갑의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어서 갑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지 않았

는데도 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대의 대변혁인 것이다. 즉 

인간이 도덕성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사재인(成事

在人)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적 시스템으

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통하여 후천오만년이란 무궁한 선경세상을 열어 미래를 보장하여 놓았

다. 이러한 신명계의 변화를 인간계의 인간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

는 알 수가 없지만 신명계에서는 천지신명에게 선포되어 알려질 것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천지신명들은 후천

선경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자연히 발생한다. 이것을 증

산께서 ‘이제는 신명시대이다’라고 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다음

과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즉 후천을 지향하는 모든 천지신명들이 신명

계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계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시스템적 법칙으로 정해 둔다면 자연

히 천지신명은 그 도수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즉 인간계의 인간

을 도와서 인간의 선천 지향적 원과 후천 지향적 원을 풀어주는 공로로 

후천의 복록을 보장해준다면 자연히 신명들은 선천에서 인간들을 향하

여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갑의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적극적으

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21) 

사례를 찾아보면, 선령신들이 신명계에서 쓸 만한 자손을 타 내기 위

하여 지극한 공을 들인다는 사실이다.22)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하여 

자손을 얻기 위한 노력의 사례는 많았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

의 노력이었지 신명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선천

21) 1989년 4월 12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상제님께서 인존 도
수를 해원상생 도수로 봐 놓으셨다.”

22) 전경, 교법 2장 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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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후사를 못 둔 중천신은 후손을 두고 있는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는데,23) 증산이 천지공사를 통하여 중천신으로 하여

금 후손을 둔 자손들의 도통을 심사하는 심사원으로 정하였다면 중천신

은 황천신으로부터 얻어먹는 을에서 대접받는 갑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인존시대라는 우주의 구조 즉 시스템적 변화에서 비

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산의 대원사 공부를 기점으로 하

여 증산은 신명계와 인간계의 유기적인 관계변화를 이렇게 하였다는 

선언이 바로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라고 하신 것이고, 인존시대의 

우주운행법칙은 ‘모사재인 성사재천’24)에서 ‘모사재천 성사재인’으로 

바뀐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완

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우주의 구조적인 변화인 것이다. 즉 신명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인존이란 시스템적 변화가 있어야만 천지신

명들은 인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해

23) 같은 책, 공사 1장 29절.

24) 서기 234년 봄 섬서성(陝西省) 미현(眉縣) 경내(境內) 위수(渭水) 부근의 상방곡에서
의 일; 나관중, 삼국연의: 반촌 주해본 제9권, 윤양균 옮김 (서울: 문사철, 2011), 
pp.127-137, “孔明見司馬懿不肯出戰, 乃密令馬岱造成木柵, 營中掘下深塹, 多積乾柴引
火之物;周圍山上, 多用柴草虛搭窩鋪, 內外皆伏地雷. 置備停當, 孔明附耳囑之曰：｢可將葫
蘆谷後路塞斷, 暗伏兵於谷中. 若司馬懿追到, 任他入谷, 便將地雷乾柴一齊放起火來.｣… 
司馬懿驚得手足無措, 乃下馬抱二子大哭曰：｢我父子三人皆死於此處矣！｣正哭之間, 忽然
狂風大作, 黑氣漫空, 一聲霹靂響處, 驟雨傾盆. 滿谷之火, 盡皆澆滅：地雷不震, 火器無功.
…不期天降大雨, 火不能著, 哨馬報說司馬懿父子俱逃去了. 孔明歎曰：｢謀事在人, 成事
在天. 不可強也！｣”

   (공명은 사마의가 나와 싸우려하지 않음을 보고 가만히 마대로 하여금 목책을 만들
고 영중에 구덩이를 깊이 파서 불이 잘 붙는 땔나무를 잔뜩 쌓아두게 하였다. 또한, 
주위 산위에는 마른 나무를 많이 써서 거짓 움막을 짓고 그 안팎으로는 지뢰를 묻
어놓게 하였다. 준비를 마치고 나자 공명이 마대에게 귀엣말로 지시하였다. “호로곡 
뒷길을 막아서 끊고 골짜기 안에 복병을 몰래 숨겨놓았다가 사마의가 뒤쫓아 이르
러 인마가 다 골짜기에 들거든 지뢰와 쌓아놓은 마른 나무에 일제히 불을 질러라.” 
… 사마의는 불빛이 매우 급함을 보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말에서 내려 두 
아들을 부둥켜안고 “우리 부자 셋이 이곳에서 모두 죽고 마는구나!”하고 통곡하는데 
문득 광풍이 크게 일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덮더니 한 차례 벼락 치는 소리와 함께 
억수같은 비가 내려 골짜기에 가득하던 불은 다 꺼지고 지뢰와 온갖 화기 또한 쓸
모없게 되었다 … 문득 큰비가 내려서 불이 붙지 못하고 또한 초마가 고하기를 사
마의 부자가 모두 달아났다고 하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일을 꾀함은 사
람에게 있고 일을 이룸은 하늘에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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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대를 맞이하며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25) 따라서 인

존시대는 인간계의 해원시대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 되며 해원시대

를 열어나가는 우주의 구조적인 운행법칙을 함의하는 것이다.

Ⅳ. 인존시대의 적용 양상에 대한 추이 

이 단락에서 논의의 초점은 인존이 적용되는 양상이 첫째, 처음부

터 끝까지 특정한 소수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인가? 둘째, 처음부

터 끝까지 전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인가? 셋째, 특

정 몇몇 인으로부터 시작하여 특정 소수 집단 혹은 후천 인류 모두에

게 적용되는 법칙 즉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형태인가에 대한 관

심이었다. 결론적으로 앞 단락의 논의에 의하면 인존의 적용 양상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

보고자 한다.  

인존시대의 처음은 신축(1901)년부터이고 그 끝은 후천오만년까지 

이어갈 것이다. 논의에서 인존시대의 시작은 신축(1901)년 봄부터라고 

규정하였고, 인존시대가 구현되는 첫 시작은 증산 본인 한 사람으로부

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에서 다음의 질문은 인존시대의 양

상이 증산에서 특정 소수 집단 즉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귀일할 것인

가? 아니면 후천의 도통군자와 창생군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로 귀일할 

것인가이다. 결론은 전체로 귀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앞 

단락에서 인존시대를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유기적 관계를 갖는 시

스템으로 이해하여 이끌어 낸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인존시대를 

25)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20,“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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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계와 신명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시스템에서 볼 때 후천은 

인간계의 개벽을 통하여 인존시대가 완전히 완성되어 구현되는 시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존은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인 소수 집단에만 적

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창생군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원

리인 것이다. 즉 인간계의 개벽을 통하여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면 천지

인 삼계는 완전한 상생의 우주법칙이 적용되므로 신명계와 인간계 간에 

막혀 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 인간 모두는 신안이 열려 신

명들을 다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인간 각 개인의 기국에 따라 연고와 부

합되는 다수의 신명들과 감응 합일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는 후천을 지향하는 모든 천지신명들이 대기를 하고 있

다가 개벽을 통하여 신봉어인(神封於人)26)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그 기국에 따라 신봉어인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27) 물론 이 신봉

어인은 단지 도통군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 각 유불선 도통

신들은 도통군자와 서로 신인합일하여 후천오만년을 함께 하겠지만 후

천에 가는 신명은 도통신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생군자들

도 각자의 특징과 기국에 부합되는 신명들과 합일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존시대의 변화 추이는 증산으로부터 시작

하여 도통군자와 창생군자의 전체로 귀일되는 형태이다. 

인존시대를 인세의 해원시대를 열어가는 천지운행의 시스템적 법칙

으로 이해한 입장에서 볼 때 인존을 연구함에 있어서 ‘신봉어천ㆍ신봉

어지ㆍ신봉어인’을 동일 시간상에 두고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 논의를 

하면 인존시대가 주는 근본적인 의미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물

론 후천의 도통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도통을 설명하

26) 1989년 6월 22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우리의 일은 때만 
되면 천기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복희(伏羲)는 신봉어천(神奉於天)이고 문왕(文王)은 
신봉어지(神奉於地)이다. 이제는 신봉어인(神奉於人)이다. 사람이 해 나간다.”

27) 전경, 교법 1장, 29절,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

     같은 책, 교법 2장 17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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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인존시대가 주는 전체적인 맥락은 놓치

기 쉽다고 생각된다. 즉 신봉어인은 후천에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이지

만 신봉어인이 적용되지 않은 후천이전 해원시대에도 인존시대의 개념

은 통용되기 때문이다. 인존시대의 이해는 모사재천의 이해이고, 모사

재천의 이해는 신명시대의 이해이고, 신명시대의 이해는 신명들이 인

간 세상의 해원을 위하여 인간의 결정에 의존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사례를 전경에서 보고자 한다. 

대략 정미(1907)년부터 기유(1909)년 사이에 증산은 공우에게 마음

으로 천문지리를 찾아보라고 지시를 하였지만 공우는 속으로 풍운조화

를 생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날 밤에 눈비가 내렸다28)는 내용에서 

인존의 의미를 보고자 한다. 증산이 천지공사를 보시면 증산 주위에 

천지신명이 항상 대기를 하며 천지공사를 돕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명을 모시고 일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한다. 증산이 공우에게 천문지

리를 찾아보라 하는 내용은 주변 천지신명이 공우의 생각에 따라 공우

를 도와 천문지리에 대한 무엇인가를 밝히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공

우가 풍운조화를 생각하니 주변의 신명들이 증산의 명과 별도로 공우

의 생각에 따라 그날 밤에 눈비가 내리는 풍운조화를 역사했으니 이는 

바로 인간의 의사에 따라 신명이 ‘성사재인’하는 인존시대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무신(1908)년 12월에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

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주시

고 또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

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

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

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

28) 같은 책, 공사 1장 3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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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29)라는 증산의 말에서 인존시

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차경석은 정미(1907)년 5월경 상제를 만

나 기유(1909)년까지 대략 2년을 성ㆍ경ㆍ신을 다해서 상제를 수종하

였다. 여기서 증산의 말에 의하면, 경석이 증산을 추종하는 것은 그가 

신선이 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증산의 무한한 권능의 덕을 입어 선천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증산은 후천이 아닌 해

원시대를 맞이하여 선천적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사를 본 것이

다. 이 공사에서 증산은 동학농민운동 때(1894.4-1895.4) 조선 정부의 

국력이 너무나 쇠한 틈을 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삼아서 선천의 부

귀영화에 뜻을 두고 고생하며 전쟁을 치르다 죽은 신명이 수만 명이 넘

는다고 하시면서, 차경석과 그 꿈을 같이 한 수만 명의 죽은 신명을 경

석 한 사람에게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경석은 1916년 고수부

(고판례)로부터 교권(敎權)을 장악한 후30) 1936년 죽을 때까지 임금에 

못지않은 영화를 누렸다.31) 그러면 이러한 영화는 차경석 혼자만 해원

을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증산의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이니라”라

는 말과 이 구절에 근거하면 수만 명의 억울한 신들도 차경석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며 해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만 명의 신들

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경석과 더불어 영화를 누렸는가 아니면 해원

두목 차경석을 도와 부귀영화로 해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29)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30)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증산교본부, 1977), p.59, “고부인이…통교권을 경석에
게 빼앗기게 된 내력을 말하고”.

31) 류병무, ｢성경신의 의미 고찰｣, 대순사상논총 22 (2014), pp.373-374, “보천교
에서는 을축(1925)년부터 본소 내 건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4년 뒤인 1929년 겨
울에 2만여 평 부지에 40여 개의 건물이 들어서는 웅대한 교전을 준공했다. 소위 
대궐이라 부르는 정문은 보화문이라 쓰고, 서울 광화문을 본떠 층루로 만들었다. 중
앙에는 경복궁의 근정전(勤政殿)을 모방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십일전(十一殿, 
136평)이 있었다. 규모에 있어서 십일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건물로 길이는 100자
였으며 광이 50자였고 기둥이 24자였다. 경복궁 근정전 건물이 정면 5칸, 측면 5칸 
건물임을 감안할 때 궁전 건축을 참고하면서 규모면에서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
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십일전의 기와는 중국 황제만이 쓴다는 황금기와를 
썼다고 하니 그는 우리나라 왕을 넘어 십이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열망을 표현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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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같이 ‘모사재천’하였는가? 답은 분명히 후자일 것이다. 이것은 

해원시대에 펼쳐진 또 다른 ‘모사재천 성사재인’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어쨌든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들이 신명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근본 이유32)는 인간들의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후천

을 도모하는 과학문명신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인간에게 응하여 그 

결과가 인세에 펼쳐지게 하려는 모사재천(謀事在天)의 결과로도 볼 수

가 있는 것이다. 또 신명의 의존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인존이 구현되는 영역이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즉 자연의 

눈 비 가뭄 등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 증대, 사람들의 병에 대한 치유

력 향상,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수명 연장 등은 다 인존의 영역이 확장

되어 가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전 박우당은 “지금은 

옛날보다 인존시대가 많이 되었다.”33)라고 한 것이다.

Ⅴ. 닫는 글

이 논문에서 연구논지는 ①인존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구현되었

는가? ②인존은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

지고 있는가? ③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모

사재천’하고 ‘성사재인’하는 인간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형

32) 전경, 공사 1장 35절,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냐 
걷어야 옳으냐｣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
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
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33) 1989년 4월 12일 우당 훈시,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옛날에는 모든 권
한을 하늘이 맡아서 행사하여 천존시대였고, 현재는 땅이 맡아서 행사하니 지존시대
다. 지금은 지존시대가 다 끝났다 하나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인존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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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등 3가지이다. 이러한 논점에 대하여 선

행 연구에서 살펴보니 대두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다. ①인존에 

함의되어 있는 개념을 잘 이끌어 낸 것은 발견되지가 않는다. ②인존

을 천지공사와 관련시켜 검토한 논문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대다수 

논문은 인존의 구현 시기를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논자들 사이에서도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도 발견된다. ④인존이 구현되는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도 찾

기가 쉽지 않다. ⑤인존에 대한 연구 간의 연계성도 잘 발견되지 않

고, 연구 간에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다른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논지를 전개하기 전에 전경을 중심으로 선천과 후천에 대한 시대

적 구분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인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대분류 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행논문의 대다수 논문

들은 인존의 구현 시기를 개벽 후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분류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

지만 만약에 인존의 구현 시작 시점이 다르다면 그 시작 시기가 주는 

의미는 크게 부각되고, 인존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선천(신축년) →해원

시대(개벽시대; 신명시대; 인존시대) →후천(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날; 

미래의 그 날)’이라는 시대분류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존은 언제

부터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인존의 첫 

주자는 강증산이고 그 시기는 신축(1901)년으로부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존은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

고 있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선행 대다수 연구자들이 인존

을 도통군자로 이해하는 데 반하여 신축(1901)년부터 인간계의 해원

시대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 되며 인존은 해원시대를 열어나가는 우

주의 구조적인 운행법칙을 함의하는 시스템적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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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존시대는 개벽시대, 신명시대, 해원시대와 동일한 시간상에서 진

행되는 천지공사의 시스템적 이치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모사재천하고 성사재

인하는 인간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형태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은 신축(1901)년부터 후천이 시작되

는 시기까지이고, 대상은 인존의 첫 주자인 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도

통군자와 창생군자들로 귀일되는 흐름으로 규정하였다. 

인존시대에서 인존의 구현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해원상생을 연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부 방

법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깊이 논하지 않고 개론적으로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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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용철

증산의 천지공사에 내포된 종교사상을 살펴보면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

인 사상이 바로 ‘인존(人尊)’사상이고, 타종교와 차별되는 대순진리회

의 고유사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존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구현되

었는가? 인존은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

지고 있는가?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신명계와 인간계 사이에서 모사재

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그 형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논지를 전개

하기 전에 기존의 선행된 담론 및 논문 등 43편을 검색하고, 43편의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자료를 시간 순으로 나열 정리하고, 

인존에 관한 시작시기와 인존에 대한 논지를 요약 정리하였다. 

논지에서 ‘인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독특성, 차별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①인존에 함의되어 있는 개념을 잘 이끌어 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인존을 음양합덕ㆍ신인조화ㆍ해원상생과 관련시

켜 검토한 논문도 발견되지 않는다. ③대다수 논문은 인존의 구현 시

기를 후천오만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뿐 만아니라 논자들 사이에

서도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④

인존이 구현되는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문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 

⑤인존에 대한 연구 간의 연계성도 잘 발견되지 않았고, 연구 간에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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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제시하고,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①전경을 중심으

로 선천과 후천에 대한 시대적 구분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하여 

인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천(1901)→해원시대→후천(미래의 

그 날)’이라는 시대분류 안을 제시하고, ②인존시대는 신축(1901)년

부터 인간계의 해원시대를 열어가는 전제 조건이 되며 인존은 해원시

대를 열어나가는 우주의 구조적인 운행법칙을 함의하는 시스템적 법

칙으로 규정하였고, ③인존시대가 구현되어 가는 변화의 양상을 종합

적으로 고찰해 볼 때, 그 고찰 기간은 신축(1901)년부터 후천이 시작

되는 시기까지이고, 대상은 인존의 첫 주자인 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후천에 살아가는 도통군자와 창생군자들로 귀일되는 흐름으로 규정하

였다. 그리고 인존시대에서 인존의 구현 변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해

원상생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

요한 공부 방법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깊이 논하지 않고 개론적으로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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